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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나주빛가람혁신도시)에 조성되는 빛

가람에너지밸리의 성공 열쇠 중 하나는 한국전력을 중심으로

한 기업의 역할이다 기업의 입주과정이순조롭게 진행되고입

주기업들이서로시너지효과를거둘수있는토대를만들어야

한다

입주기업의목소리는더욱많은기업이나주로올수있는방

법을 찾는 지름길이다 혁신도시 초기부터 꾸준히 제기됐던 본

사만옮겨오고실질적인 생산시설은 기존의지역에 두는 껍데

기이주를막는방법도기업의요구를제때해결해주면서시작

해야한다

공공기관 이전에 따라 함께 이주를 준비하고 있는 업체들은

고심에빠졌다 나주에둥지를튼공공기관직원들이여전히가

족없이홀로나주에거주하는것처럼협력업체들도비슷한어

려움을겪고있다 직원들의반대가심하기때문이다 공공기관

과는달리이들중소협력업체의경우직원이직이잦고인력을

구하기도힘들어생활권역을나주로옮겼을때직원이탈을걱

정하고있다

이전 공공기관 직원들의 나주 정착이 더딘 것처럼 이들 협력

업체가 나주살이를 꺼린다면에너지벨리의성공도장담할수

없게된다

이 때문에이전기관직원의목소리가그어느때보다중요한

시점이됐다

현재혁신도시로이전을한공공기관직원들은나주의전반적

인여건이다소미비하고 2020년이후미래잠재력이높아질것

으로내다봤다

광주전남연구원이지난해 4월한전한전KDN 한전KPS 전

력거래소등의직원 157명을대상을한설문조사를살펴보면에

너지밸리 관련 이주 기관 직원들은 에너지밸리의 슬로건으로

글로벌 에너지 허브(446%)를 택했다 이어 에너지산업벨트

(306%) 한국의 실리콘 밸리(102%) 창조경제 혁신구역(7

6%) 기술특구및과학타운(51%) 등의슬로건이뒤를이었다

무엇보다도에너지밸리클러스터구축을위한중요한요소로

일과주거가공존하는쾌적한정주환경개선(306%)을뽑았다

는점을눈여겨봐야한다

실질적으로에너지밸리에서일을하게될이전기관직원들이

마음놓고살수있는생활여건이가장중요하다는말이다일을

하며가족과함께살고문화를즐기고교육을할수공간을만들

어야한다

또 제도개선을통한신시장창출기반마련등촉매제역할강

화(287%) 기업과의상생협력을통한창조적생태계조성(19

7%) 에너지정책과 R&D 연계활성화등문제해결능력강화

(121%) 기업에 필요한 맞춤형인력제공체계구축(76%) 순

으로필요하다고답했다

에너지밸리 조기 정착을 위한 정책 방향도 다양하게 제시됐

다 에너지밸리조기정착을위한중요한정책방향으로 교육및

정주여건 개선(357%)이 가장 높게 나왔다 또 기술선도 에너

지기업유치(242%) 산학연 R&D투자확대(159%) 맞춤형

에너지전문인력양성(115%) 에너지관련창업활성화지원(8

3%) 중소기업 육성펀드 조성(38%) 지역향토기업 업종전환

유도(06%)로순이었다

살 수 있는 공간을 먼저 만들어야 산업이 따라온다는 말은

혁신도시 조성 초기부터 거론됐던 문제다 쉽게 말해 이주 기관

직원뿐아니라그가족까지나주에서살수있는여건을만들어

야한다는말이다 이는에너지밸리조성에도중요하다

비교적공공기관협력업체에비해이직이덜한공공기관직원

들도 여전히 아직 가족과 떨어져 살거나 광주에서 살면서 출퇴

근을하고있다 이런상황에무작정에너지관련업체들의에너

지밸리입주를요구할수는없다 기술력을갖춘 기업의유치보

다교육과정주여건개선이더시급하다

에너지밸리정착을위해가장필요한분야를묻는질문에서도

이같은문제를다시확인할수있다

응답자들은에너지밸리정착을위해 정부의정책적지원(39

5%)과 인프라구축및연계(21%) 문화생활등정주인프라확

충(14%)이절실하다고답했다 마음놓고살수있는공간을먼

저만들어야기업이따라올수있는구조가마련되는셈이다

에너지밸리지속발전을위한정책방향을묻는질문에서도이

같은요구는계속됐다

응답자들은 에너지밸리 지속 발전을 위해 관심을 가져야 할

정책방향으로 고품격자족형복합산업도시환경(29%)을가장

우선순위로꼽았다이어 대기업중견기업유치(216%) 입주

기업혁신역량강화를위한지원시스템(134%) 에너지인재양

성과특성화대학설립(127%) 지역특화분야와연계한선택과

집중(102%) 지식정보교류융합활성화(51%)순으로중요하

다고봤다

에너지밸리의 공간적 범위에 대해 혁신도시 나주 인근산단

구역까지포함해야한다(327%)고답한응답자가가장많았다

이어 혁신도시광주전남주변산단모든구역포함(269%) 지

리적범위 탈피광역적개방형구역설정(218%) 혁신도시 산

학연클러스터구역만포함(179%) 순으로답했다

광주전남연구원이 광주와 전남지역의 기업지자체연구소

119명을대상으로한설문조사에서는 혁신도시주변광주전남

산업단지모든구역을포함해야한다(496%)는 지적이가장많

았다

지역전문가들은에너지밸리의공간적개념을나주에너지밸

리를 중심으로 광주와 전남의 주변 산단이 협력하는 형태를 선

호했고 공공기관직원들은에너지벨리와인근산단으로줄여서

보는경향이있었다

또한공공기관직원들도에너지밸리가실질적인효과를거두

는시점을 10년 이내(365%)로 내다봤고 5년 이내(186%) 7

년이내(122%)로답했다

광주전남연구원박웅희책임연구위원은 이주공공기관직원

들은 연계협력과 산업시설 인프라 확장 인근산단 연관기업 유

치 등을 긍정적 여건으로 생각했지만 교육과 정주여건 등은 부

정적이었다면서 에너지밸리조기정착을위해서는교육과정

주여건을개선하고기술선도에너지기업을유치하는게가장중

요하다고설명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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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밸리선결과제(2)

내 가족 살기 좋아야 정착교육생활인프라 개선 시급

직원대부분출퇴근하거나기러기생활

기업들도직원들반대부딪혀입주고민

조기정착열쇠는정주여건개선 36%


